
Bio 선택기로 통합이냐 퇴출이냐
선진국 의약- 바이오 통합으로 몸집 부풀리기 … 국내기업 M&A 시급

생명과학산업의 인수합병 및 제휴를 통한 통합 바람이 쉽게 멎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.

벤처캐피털이나 주식 시장에서의 자금 사정이 불확실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익모델 구축, 신제품 출시, 기업가

치 제고 등에 대한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.

이에 제약기업, 바이오테크기업 할 것 없이 관련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의 흡수를 통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신

속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
즉, 가시적이고 확실한 수익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.

세계 의약 및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 현상의 심화는 소규모의 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생명

과학산업에도 심각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

국내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 기업, 일부 대기업 등 생명과학 분야에 사업영역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세계 시장

에서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. 또 개발 역량 뿐만 아니라 마케팅 역량 측면에서 선진기업들에 비

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.

특히, 선진기업들의 통합 노력에 대해 국내 관련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, 기술 및 연구

개발, 마케팅 등에서 선진 기업과의 역량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에 따라 국내 생명과학산업 및 관련기업들의 성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.

따라서 국내 관련 기업들로서도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, 기업 규모의 확대, 기업가치의 상승 등을 위한 통합을

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망이이다.

생명과학산업의 성장과 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 규모의

확대와 집중을 통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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